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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폭포에 마애명 서불과지를 남겼다는 중국 진나라 서복 일행에 관한 기록과 설화는 우리나라

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지고 있다. 

 

서복의 고향인 산둥성 룽커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복협회를 조직해 학술 연구는 물론 시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영주산이 일본에 있는 산이라고 주장하며 서복의 무덤 등을 조성해 문화상품화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각 또는 합동으로 서복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학술 세

미나, 축제 등을 개최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영근 ㈔제주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은 “서복이라는 인물은 당시 동아시아 항로를 개척하

며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그의 행적과 자료를 찾고 바르게 기록

해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한중일 3국이 함께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서복을 통해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그의 

항로나 발자취를 활용하면 관광 항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저 서귀포를 지나갔다는 역사의 한 인물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류의 차원에서

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는 1999년 서복문화를 통해 서귀포를 국제적 설화 역사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창립됐다. 

이들의 국제 학술 토론대회, 총서 발간, 서복민속예술공연단 창단 등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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